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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ing to the funeral custom of burying bodies, this society has encountered 
shortage of usable land and deteriorated landscape by many un-cared tombs 
all over the country. Given conditions of the City of Seoul, it is necessary to 
direct the funeral policy towards cremation restraining burying bodies. Since 
burying ancestors' bodies and caring their tombs are considered as 
descendants' duty and an expression of filial piety in this society, a 
fundamental reform of funeral customs can be resulted only from a change of 
this social norm. This study reviews the change of funeral norms and 
behaviors and draws its implications for better strategies to encourage 
cremation in Seoul. It is found that people accept cremation as an alternative 
in a normative sense, however, this norm is not practiced in a real situation.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s developing effective strategies to extend this 
normative change to the behavio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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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우리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특히 
큰 의미를 두고 死者의 마지막 떠나는 
과정인 장례절차를 성대하게 치르고 좋
은 자리에 매장하여 후손 대대로 묘지
를 관리하는 것이 관습이 되어 왔다. 이
러한 葬墓慣習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약 
77%가 埋葬되고 있으며 나머지 23%만
이 火葬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화장률
은 전국보다는 다소 높아 1996년 현재 
30.8%에 이르고 있지만 일본의 화장률 
97%, 스위스 67%, 영국 60%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우리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아시아 국가인 태국 90%, 홍콩 72%, 그
리고 대만의 47.3%에 비해서도 낮은 상
태이다.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의 가장 큰 문제
점은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으로 지적된
다. 1996년말 현재 묘지가 차지하는 면
적은 전국토의 약 1%인 989㎢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 면적에 해당되는 
약 9㎢씩이 묘지로 잠식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묘지는 개인묘지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들 개인묘지는 지나치게 넓은 묘지면적
의 점유와 不法無緣墳墓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차원에서의 묘지문제가 이처럼 
개인묘지에 의한 국토잠식과 경관훼손
에 초점이 주어지는 반면, 대도시인 서

울의 장묘문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된다. 서울은 대도시라는 공간적 제
약 때문에 전국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
고 있는 개인묘지 문제는 찾아볼 수 없
는 대신에 묘지공간의 절대적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
대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현
재 전국인구의 약 ¼이 서울에 살고 있
다. 반면에 서울시에는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自然綠地가 전혀 없어 장묘시
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서울시
에서 운영중인 집단묘지인 5개 市立墓
地 중 망우리 시립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시 외곽 경기도 지역에 위치
하고 있다. 그나마 이들 시립묘지의 埋
葬率은 이미 73.3%에 이르고 있으며 2
년 후에는 滿場될 것으로 예상된다.  
  葬墓制度는 한 사회의 문화적 관습으
로서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간주되
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공공에 의한 
제도적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았다. 그러
나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 및 환경파괴
가 사회문제로 발전하면서 장묘관습의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장묘제도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앞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묘지부족 문제
가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심각하
여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묘관습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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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체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
통적인 埋葬慣習을 火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전제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장에 대
한 社會的 認識 및 葬墓行態의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 그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화장장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葬墓慣習의 變化 
 

1. 葬墓慣習의 역사적 변천과정 

  埋葬慣習이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장
묘관습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역
사적으로 볼 때, 매장관습이 항상 지배
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시대마다 서
로 다른 여러 형태의 葬法들이 이용되
어 왔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영향
으로 火葬이 크게 유행하였다가 고려말
에서 조선시대에 들어 유교사상이 사회
적 가치체계로 자리잡으면서 현재와 같
은 장묘관습이 일반화되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87; 김
부식, 1985; 임종권 외, 1994; 조종식, 
1985).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분묘형태는 고
인돌로서 이는 기원전 10세기부터 3세
기까지 유행했던 共同納骨所로 추정되
며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삼국

시대 이전의 장묘문화의 특징은 二重葬
制와 共同墓地制의 풍습이 있었다는 것
이다. 二重葬制란 사람이 죽으면 假埋葬
을 하여 탈육시킨 후 유골만 수습하여 
관속에 넣는 것을 말하며 共同墓地制란 
사후에 유골을 수습하여 온 집안사람이 
한 관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家族墓
制를 말한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왕족의 경우 
거대한 封墳과 내부에 많은 부장품을 
소장하는 등 화려한 묘지형태로 발전하
였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고분들의 명문
과 벽화 등으로 추정해보면 삼국시대의 
장묘관습에는 불교·유교·풍수지리 등
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나 화장을 
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며 일반서민의 
경우에는 봉분이 없는 土墳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로 접어들면서 묘지선정에 陰陽五行十
二支思想(풍수지리)이 도입되기 시작하
였으며 불교의 영향으로 火葬法이 유행
하였는데 화장 후에는 散骨 또는 埋骨
처리하였다. 문무왕을 비롯한 8명의 왕
을 화장한 기록이 남아있고 특히 화장
을 한 왕중 2명은 그 뼈를 다시 매장한 
骨葬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왕과 귀족
은 石室墓를 썼으며 상류계층은 石棺墓, 
서민은 石棺墓 또는 土壙墓를 사용하는 
등 신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
다. 이 시대에는 화장과 매장풍습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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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였으며, 화장 후에는 散骨하지 않고 
합골 또는 佛舍에 안치하였다가 埋骨(骨
葬制)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풍수식 묘제인 四
神方位가 적용된 기록들이 많이 발견되
고 있으며 또한 유교식 묘제로는 朱子
家禮가 보급되었다. 전반적으로 고려시
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식 장묘문화인 화장은 점차 쇠퇴하
고 풍수지리식과 유교식 장묘문화가 발
달하여 두 가지 장묘형식의 결합이 이
루어지는 시기였다. 
  조선시대는 특히 후기에 들어 풍수사
상의 성행으로 주택의 입지도 모두 풍
수지리에 따라 행하였고, 그 가운데도 
묘지 풍수신앙은 가장 크게 신봉되어 
자손의 번성, 財富 및 명예의 획득을 모
두 여기에 걸었기 때문에 吉地論, 묘역

의 광역화, 호화분묘가 나타났다. 이 시
기에 先山制가 시작되었고 좋은 묘지를 
차지하기 위한 山訟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 등 풍수지
리적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이 주를 이루
었으며 이러한 장묘문화가 오늘날까지 
우리사회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 
 

2. 葬墓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여러 선행연구에서 매장 및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
면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화장을 찬성
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및 조
사방법의 차이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장의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표 1> 화장, 납골당, 시한부 매장제에 관한 국민 의식변화 
단위 : % 

           조사연도
조사내용 831) 892) 903) 914) 945) 946) 957) 978) 

화장 의사  11.6 - 9.0 - 44.0 50.1 32.0 40.7 
납골묘 이용의사 18.0 - - - - - 73.0 58.9 
시한부 매장제 찬성  - 17.0 30.6 72.7 81.0 62.9 - - 
자료: 1) 김태복, 1983.    
      2) 김태복, 1989. 
      3)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4) 보건사회부 여론조사 결과자료, 1991. 
      5) 이홍영, 1994. 
      6) 임종권 외, 1994. 
      7) 이흥철, 1995. 
      8) 김익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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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라는 단서
가 붙으면 火葬意思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규범적으
로는 화장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를 실천하려는 의사는 높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화장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納骨堂(墓)을 이용하려는 요구와 
묘지이용 기간을 제한하는 時限附 매장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도 점차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과반수인 50.1%가 화
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市部
의 찬성률이 55.8%로 郡部(30.7%) 보다 
높다.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조상
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가 30%,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기 때문에'가 
20.6%, `두 번 죽는 것 같아서'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임종권 외, 1994). 코리
아리서치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32.0%
가 화장을 찬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매
장한 후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방
법에 대해서는 20.0%, 화장한 후 매장하
는 방법에 대해서는 4.6%가 찬성하고 
있어 二重葬制에 대한 선호도 높음을 
보여준다(이흥철, 1995). 한편 박희정
(1995)은 묘지이용객과 화장장 이용객의 
화장선호의식을 비교 조사한 결과 묘지
이용객의 55.3%는 매장을, 31.0%는 화장
을 선호하는 반면, 화장장 이용객의 
50.0%는 화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한번 화장경험이 있는 집단
은 화장에 대한 혐오감이 덜하고 화장
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지속적으로 
화장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김익기(1997)는 서울, 경기지역의 
1,100명을 대상으로 묘지와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40.7%가 
화장을 찬성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화장에 찬성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
득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화장에 대
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그 동안 화장은 주로 영세민이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개선되어 가고 있
음을 보여준다. 納骨堂(墓)에 대한 인지
도는 73.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나 58.9%만이 납골당(묘)을 이용하겠다
고 응답하고 있어 아직까지 납골당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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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복은 1982년부터 1996년에 걸쳐 8차례 장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
다. 8차례에 걸쳐 조사한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나, 매장 및 화장에 관한 국민
                            조사연도 
 조사내용 82 86 87 90 95 96 

조상묘소 인지도 1, 2대 
3 대 

48.0
29.0

-
-

41.2
32.9

-
-

27.9 
28.6 

- 
- 

풍수지리설 찬성  64.0 35.0 70.0 - - - 

묘지제도 개선방법 

홍보, 계몽 
화장, 납골 유도  
법률 제도 강화 
행정적 통제 강화 

-
-
-
-

-
-
-
-

60.7
19.6
10.6
8.5

46.8
36.3
11.5

-

- 
- 
- 
- 

- 
25.0 
19.2 

- 

장묘제도 개선방법  
관습의 탈피  
지도층의 솔선수범  
관계 법제도 정비  

-
-
-

-
-
-

-
31.9
8.9

61.3
20.3
14.4

- 
- 
- 

- 
23.4 
23.9 

자료: 김태복, 1983; 1989; 1992; 1996. 
 

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자손들이 조
상의 묘소를 방문하거나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風水地理에 관한 의식, 즉 
묘지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 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
고 시기별로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풍수사상은 아직도 묘지문제 해결에 가
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묘지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홍보와 
계몽, 화장·납골 유도, 법률·제도 강
화, 행정적 통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
며, 특히 법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987년에는 10.6%에서 1996년에
는 19.2%로 많아지고 있고 화장 또는 
납골을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도 찬성률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우

리 나라의 묘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관습과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
이 중요하다고 20% 이상이 지적하고 있
으며, 동시에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정비
하자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Ⅲ. 서울시민의 葬墓行態 및 意識 
變化 

 

1. 埋·火葬 추세 

  매장중심의 葬墓慣習으로 우리 나라
의 火葬率은 매우 낮으나 점차 증가하
는 추세이다. 전국의 화장률은 1971년 
7%에서 1981년 13.7%, 1991년 17.8%로 
증가하여 1996년 현재 23%로 매년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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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울
시민의 화장률은 1971년 43.9%로 매우 
높았다가 1974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
여 1981년에는 33.0%, 1990년 22.8%까지 
감소하였으며 1990년 이후 다시 증가하
기 시작하여 1996년 현재 30.8%이다.1)  
  전국의 화장률이 10%대에 머물러 있
던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서울의 화
장률은 현재보다도 오히려 높은 30∼
4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특이한 
사실이다. 이시기에 서울의 화장률이 유
난히 높았던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지역의 화
장률이 농촌지역보다 높은 것은 일반적
인 현상이지만 이 시기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화장률은 70년대의 도시화, 산업화
에 따른 都市貧民의 급증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
제로 70년대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는 달리 
묘지구입이 쉽지 않은 도시지역에서 경
제사정이 어려운 대부분의 都市貧民은 
가족 중 사망자가 생겨도 묘지구입비 
및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촌지역보다 화장을 많이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는   兒死亡率 또한 높았으며 事故死나 
어린아이가 사망한 것과 같은 비정상적
인 경우에는 주로 화장을 하는 관례도 
화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2)  
  80년대 중반부터는 화장률이 다시 감
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수준의 향
상과 함께 인구학적 변화가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화장자의 절대수는 약간 감소하고 있기
는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에 인
구수 및 그에 따른 사망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화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90년대 들어 서
울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사
망자수가 안정되는 반면에 화장자수는 
약간 증가하여 화장률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90년대에는 특히 墓
地需給 사정의 악화가 화장률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화장률 변화에 따라 서울시민의 埋
葬率은 1991년 75.8%까지 증가하였다가 
1996년 현재 69.2%로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다.  

------------------------------ 
1) <표 3>에 나타난 화장자수는 1세 이하의   兒를 포함한 모든 대인 및 소인 화장자수이다. 그러나 1세이하   兒가 
사망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   兒火葬者는 사망자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인구동태통계연보」의 사망자수는 申告에 의한 집계자료이며, 사망신고는 사망이 일어
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수는 통계자료에 나타난 수치보
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사망자수에 대한 화장자수로 나타나는 火葬率은 실제보다 다소 높은 수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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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민의 매·화장 추세 

화     장     수 
연도 인구수1) 사망자수2)

소계(화장률,%) 시화장장3) 성남시4)

매장수* 

(매장률, %) 

1971 
1976 
1981 
1986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5,850,925
7,254,958
8,676,037
9,798,542

10,904,527
10,969,862
10,925,464
10,798,700
10,595,943
10,469,852

24,903
28,731
31,705
34,751
38,421
37,732
38,026
39,002
38,124
37,923

10,944(43.9)
11,584(40.3)
10,461(33.0)

9,310(26.8)
9,293(24.2)

10,053(26.6)
10,025(26.4)
10,719(27.5)
10,581(27.7)
11,697(30.8)

10,944
11,584
10,461

8,714
8,055
8,229
7,912
8,478
8,159
8,850

-
-
-

596
1,238
1,824
2,113
2,241
2,422
2,847

13,959(56.1) 
17,147(59.7) 
21,244(67.0) 
25,441(73.2) 
29,128(75.8) 
27,679(73.4) 
28,001(73.6) 
28,283(72.5) 
27,543(72.3) 
26,226(69.2) 

* 사망자 중 화장자수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매장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자료: 1) 서울특별시,「서울통계연보」, 각년도. 
        2)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1980, 1982, 1986, 1995, 1996. 
        3) 시립벽제화장장 내부자료, 각년도 
        4) 성남화장장 내부자료, 각년도(성남화장장은 1983년 개설되었음). 
 

2. 화장장 이용자조사 분석 

1) 조사개요 
서울시민의 화장이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립 벽제화장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였다. 조사
는 1997년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개월간 화장장을 이용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火葬申告時 설문
지를 배포하고 화장자 가족이 작성한 
후 현장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동기간
동안 설문지 1,16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1,140부가 회수되어 98.3%의 回收率
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 1994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본 조사와 동일한 내
용과 방법으로 시립화장장 이용자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
사는 지난번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해 화장장 이용행태 및 의식의 변화
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사결과 
① 화장자의 연령 및 생활수준 

  ------------------------------ 
2) 70년대 중반의   兒死亡率은   兒 1,000명당 약 25∼28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13∼15 정
도로 감소하고 있다(김정근 외, 1991 재인용). 한편 1973년의 시립화장장 이용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1세이하의 
兒가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세이하의 젊은 계층이 22.9%에 이른다. 이는 1997년도 화장장 이용자대상 설문
조사 결과 20세이하가  9.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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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화장자의 연령분포 
단위 : 명(%) 

 `94 `97  서울사망자(`95)2) 

20세 이하 
21-40세 
41-64세 
65세 이상  

109(14.2) 
186(24.2) 
184(23.9) 
290(37.7) 

104(9.2) 
183(16.1) 
336(29.6) 
511(45.1) 

 χ2=36.897 
(df=3) 

p<0.005 

0-19세 
20-39세 
40-64세 
65세이상

    4.0(%) 
   10.5 
   32.8 
   52.7 

계1) 769(100.0) 1,134(100.0)  계   100.0 

주 1) 유효응답에 대한 사례수 및 %임. 
   2) 서울시 전체사망자의 연령분포임(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1996). 
 

  '97년 조사결과 화장장 이용자의 연령
분포는 65세이상의 노인이 가장 많으며
(45.1%), 20세이하는 9.2%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사
망자의 연령분포 중 0∼19세는 4.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40세이하의 청장
년층 사망자 중에서 화장을 하는 비율
이 더 높다. 이는 아직도 화장은 정상적
인 수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장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94년 조사결과와 9797비교해 
볼 때, 40세이하의 구성비는 감소한 반
면 40세를 넘는 中老年層의 비율이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이상의 노인들
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사망의 경우에도 화장을 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94년 조사와 
`97년 조사결과상 나타난 연령분포의 변

화가 유의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χ²검
증을 실시한 결과 統計的으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3) 

화장자 가족에게 화장자 生前의 생활수
준을 질문한 결과, 中流 및 中下가 전체
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수준은 
가족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 소득수준을 보여주지는 않으나, 
火葬需要는 개인적 가치관에 크게 영향
을 받으며, 따라서 주관적인 생활수준 
평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26.5%가 
하류계층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반면에 
약 과반수 정도는 중 또는 상류 계층으
로 응답하였다. 이를 `9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스스로 상류 및 중하류 계
층으로 평가하는 집단은 다소 증가한 
반면 중류 및 하류계층은 감소하였으며, 

------------------------------ 
3) `94년과 '97년 조사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χ²를  이용한 가설검증방법을 이용하
였다. χ²검증은 名目的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χ²값이 각 자유도에 상응하는 χ²분포
상의 값보다 클 때 歸無假說(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null hypothesis)을 기각함으로써 결과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χ²값은 관찰된 빈도값과 기대빈도값 간의 편차의 합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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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화장자의 생활수준 
단위 : 명(%) 

 `94 `97  도시지역(`94)2) 

상 

중 

중하 

하 

17(2.2) 
356(46.7) 
152(19.9) 
237(30.7) 

42(3.7) 
518(46.0) 
267(23.7) 
298(26.5) 

χ2 = 9.667 
(df=3) 

p<0.025 

상 

중 

하 

   1.4(%) 
  61.7 
  36.9 

계1) 762(100.0) 1,125(100.0)  계 100.0 

주 1) 유효응답에 대한 사례수 및 %임. 
   2) 도시지역 거주자의 주관적 階層歸屬意識임(통계청,『사회통계조사』, 1994).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변화인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시지역 거주자의 주관 

② 종교 
  기존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종
교가 葬墓行態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되어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
서도 화장하는 이유 중 종교적 이유에
서 화장을 하는 경우는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종교의 영향이 그리 크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
울시민 전체인구의 종교분포와 비교해 

적 階層歸屬意識과 비교할 때, 본 조사
결과에서 하류계층의 구성비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 화장은 일반적으로 
영세민이 한다는 고정관념과는 다소 다
른 결과를 보여준다.  
 

 
<표 6> 화장자의 종교 

단위 : 명(%) 
 `94 `97  서울(`95)2) 

있다 

없다 
532(70.4) 
224(29.6) 

891(78.8) 
239(21.2) 

χ2 = 17.582 
p<0.005 

  54.2(%) 
45.8 종교유무 

 소계1) 756(100.0) 1,130(100.0)  100.0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251(47.2) 
201(37.8) 

54(10.2) 
26(4.9) 

358(40.2) 
292(32.8) 
134(15.0) 
107(12.0) 

χ2 = 30.331 
(df=3) 

p<0.005 

33.9 
48.3 
16.1 
1.7 

종교종류 

(종교가 
있는 경
우) 

 소계1) 532(100.0) 891(100.0)  100.0 
주 1) 유효응답에 대한 사례수 및 %임. 
   2) 서울시민 전체의 종교분포임(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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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전 인구의 약 과반수가 종교가 
없는 사람인 반면, 화장자 중에서는 
80% 가까이가 종교가 있어, 종교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의 화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로써 종교가 
화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
도 간접적으로는 火葬決定에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종교가 있는 경우 불교신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신자와 
종교가 없는 사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서울시민 전체의 종교분포와 비교
하면 불교신자와 기타 종교신자들은 전
체인구 가운데 구성비보다 화장자 중의 
비율이 높아 불교가 화장장려에 기여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94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종교별
로는 천주교 및 기타 종교를 가진 사람
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94년도 
결과와 `97년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망원인 
  일반적으로 好喪보다는 惡喪의 경우
에 화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사망원인에 
대한 전국통계에 비해 事故死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뒷
받침한다. 그러나 `94년도 조사결과에 
비해서는 事故死의 비율은 2.3% 감소한 
반면, 고령 또는 병사와 같은 정상적인 
사망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
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화장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바람직한 
변화경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④ 화장이유 
  화장하는 이유는 본인의 遺言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

 

<표 7> 화장자의 사망원인  
단위 : 명(%) 

 `94 `97  전국(`95)2) 

고령 

병사 

사고사 

기타 

132(17.2) 
436(56.7) 
166(21.6) 

35(4.6) 

209(18.6) 
658(58.7) 
216(19.3) 

38(3.4) 

χ2 = 3.674 
(df=3) 

0.25<p<0.5 

질환 

사고사 

기타 

71.2(%) 
14.3 
14.5 

계1) 769(100.0) 1,121(100.0)  계 100.0 
주 1) 유효응답에 대한 사례수 및 %임. 
   2) 전국사망자의 사망원인별 분포임(통계청,『사망원인통계연보』,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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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형편상의 이유(20.9%)가 많았다. 화장
자 개인특성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본
인의 유언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반
면에 젊은 집단일수록 事故死나 기타 
이유가 많다. 생활수준별로는 생활수준
이 중류이상인 집단은 본인의 遺言에 
의한 自發的인 이유가 많은 반면에 생
활수준이 낮을수록 자발적인 이유보다

는 생활형편상의 이유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사망원인별 화장이유는 화장자의 연
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령별 특성
과 유사하게 高齡으로 인한 사망의 경
우 본인의 유언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病死인 경우에도 본인의 유언에 
따라 화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

 

<표 8> 개인특성별 화장이유 
단위 : 명(%) 

       화장이유 
개인특성 

 본인의 유
언  
종교적 이
유 생활형편상 사고사 기타 계 

전 체 398(34.9) 160(14.1) 236(20.9) 138(12.2) 199(17.6) 1,131(100.0) 

20이하 
21-40 
41-64 
65이상  

2(1.9)
17(9.4)

107(31.9)
269(53.2)

8(7.8) 
29(16.0) 
49(14.6) 
74(14.6) 

18(17.5)
39(21.5)
98(29.3)
81(16.0)

37(35.9)
50(27.6)
40(11.9)

11(2.2)

38(36.9) 
46(25.4) 
41(12.2) 
71(14.0) 

103(100.0) 
181(100.0) 
335(100.0) 
506(100.0) 

연령 

  χ2=296.734 (df=12)  p<0.001
상  
중 

중하 

하 

23(54.8)
220(42.9)

80(30.2)
73(24.6)

5(11.9) 
81(15.8) 
45(17.0) 

26(8.8) 

2(4.8)
52(10.1)
68(25.7)

113(38.0)

5(11.9)
58(11.3)
34(12.8)
38(12.8)

7(16.7) 
102(19.9) 

38(14.3) 
47(15.8) 

42(100.0) 
513(100.0) 
265(100.0) 
297(100.0) 

생활 

수준 

  χ2=115.166 (df=12)  p<0.001
고령 

병사 

사고사 

기타 

116(55.8)
246(37.7)

24(11.1)
4(10.5)

31(14.9) 
98(15.0) 
27(12.5) 

3(7.9) 

32(15.4)
155(23.8)

34(15.7)
12(31.6)

-
26(4.0)

108(50.0)
3(7.9)

29(13.9) 
127(19.5) 

23(10.6) 
16(42.1) 

208(100.0) 
652(100.0) 
216(100.0) 

38(100.0) 
사망 

원인 

 χ2=415.376 (df=12)  p<0.001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음  

107(36.8)
158(44.5)

41(30.8)
14(13.1)
75(31.8)

42(14.4) 
93(26.2) 
18(13.5) 

5(4.7) 
2(0.8) 

50(17.2)
47(13.2)
35(26.3)
35(32.7)
67(28.4)

26(8.9)
20(5.6)

15(11.3)
38(35.5)
39(16.5)

66(22.7) 
37(10.4) 
24(18.0) 
15(14.0) 
53(22.5) 

291(100.0) 
355(100.0) 
133(100.0) 
107(100.0) 
236(100.0) 

종교 

  χ2=209.547 (df=16)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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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화장이유의 변화 
단위 : 명(%) 

 `94 `97  

본인의 유언  
종교적 이유 
생활형편상 

사고사 

기타 

221(29.0) 
72(9.5) 

169(22.2) 
133(17.5) 
166(21.8) 

398(34.9) 
160(14.1) 
236(20.9) 
138(12.2) 
199(17.6) 

χ2 = 26.82 
(df=4) 

p<0.005 

계 761(100.0) 1,131(100.0)  
 

로 나타났지만 이는 病死인 경우의 상
당수(약 40%)가 65세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사망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病死
와 기타의 경우 생활형편상의 이유로 
화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별로는 여러 종교집단 
중에서 불교신자인 경우 종교적 영향으 
로 화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7년도 조사결과를 '9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본인의 遺言으
로 화장을 하는 경우 및 종교상의 이유
가 크게 증가한 반면, 생활형편상 또는 
事故死와 같은 부정적인 이유는 감소하

였다. 이러한 변화추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납골묘 신청자조사 분석 

1) 조사개요 
  서울시립장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1996년 화장 및 납골장
려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형 가족납골묘지
를 개발·보급하였다. 신청당시 한국형 
가족납골묘지는 9: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納骨形態를 
개발한다면, 火葬率 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가

  <표 11> 신청자 연령별 부모님 납골희망 
단위 : 명(%) 

     납골희망
연령 死後납골 死後매장 납골묘로 移

葬 
묘지에 그
대로 기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6(60.0) 
51(56.0) 

108(61.4) 
69(34.9) 
39(20.7) 
9(13.6) 

- 
6(6.6) 
4(2.3) 
1(0.5) 
2(1.1) 

- 

3(30.0)
31(34.1)
55(31.3)

111(56.1)
123(65.4)
53(80.3)

-
2(2.2)
4(2.3)
8(4.0)

12(6.4)
3(4.6)

1(1.0) 
1(1.1) 
5(2.8) 
9(4.6) 

12(6.4) 
1(1.5) 

10(100.0) 
91(100.0) 

176(100.0) 
198(100.0) 
188(100.0) 
66(100.0) 

계 282(38.7) 13(1.8) 376(51.6) 29(4.0) 29(4.0) 729(100.0) 

χ2 = 130.795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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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가족납골묘 신청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명(%) 구   분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0(1.3)
93(12.3)

182(24.1)
208(27.5)
193(25.6)

69(9.1)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66(8.8) 
291(38.6) 
233(30.9) 
97(12.9) 
41(5.4) 
25(3.3) 

연령 

소 계 755(100.0)

가구

수입

소 계 753(100.0)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30(4.0)
58(7.7)

209(27.7)
457(60.6)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없음 

203(27.0) 
163(21.7) 
88(11.7) 
23(3.1) 

274(36.5) 
학력 

소 계 754(100.0)

종교

소 계 751(100.0) 
 

족납골묘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
식 및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서울시 장묘
정책에의 示唆點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가족납골묘지에 신
청한 1,296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1997년 10월 13일
부터 11월 8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진행되
었으며, 배포된 설문지 중 총 765부가 회
수되어 59%의 回收率을 보였다. 
 

2) 조사결과 
  가족납골묘 신청자의 개인적 특성을 보
면 40대 이상의 중년층이 86.3%로 대다수
를 이루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34.7%나 되어 中長年層의 관심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의 高學歷者가 60.6%로 대다수를 이

루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인구 중 대
학이상 학력자 비율이 37.3%(통계청, 인
구주택총조사, 1995)인 것과 비교할 때 
고학력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면에서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中
産層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도 21.6%나 차지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에 대
하여는 過少報告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과 신청자들의 학력이 매우 높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가족납골묘 신청자들은 
상대적으로 중산층이상 계층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가족납골묘의 利用用度는 전국에 흩어
져있는 조상의 묘를 한군데로 모으기 
위한 경우도 많았지만(31.7%), 65.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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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대부분이 직계가족의 家族墓로 
이용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97.6%가 신청인 본인도 
가족묘에 安置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부모 또한 납골묘에 모시겠다
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본인의 안치희
망은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집
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납골
여부는 신청인의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는 埋·火葬 행태의 차이라기보다는 연
령에 따른 부모님의 생존여부에 따른 
차이이며, 전체의 90.3%가 부모님을 가
족납골묘에 모시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용이해진다면 화장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는 종교별, 그리
고 납골묘지의 신청동기별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종교별로는 불교신

자의 경우 종교적 이유에서 화장한다는 
응답이 10.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종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火葬希望은 신청이유와 깊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費用 때문에 가족
납골묘를 신청한 집단은 마찬가지로 묘
지구입의 어려움 때문에 화장을 하고라
도 가족납골묘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
으며(66.7%), 성묘의 편리함 때문에 가
족납골묘를 신청한 경우는 역시 祖上墓
를 한 데 모아 관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 및 납골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정책적 시사 

  서울시민의 埋·火葬 추세, 그리고 화
장장 이용자 및 한국형 가족납골묘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가족납골묘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火葬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이 화장을 하면서
까지 가족납골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상들의 묘지를 관리가 편리한 가족납

구   분 묘지구입 
어려움 

매장보다 관
리용이 

종교적 이
유 
조상묘 모으
려고 기타 계 

전 체 129(17.5) 137(18.5) 25(3.4) 351(47.5) 97(13.1) 739(100.0)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없음 

25(12.8)
34(22.1)
16(18.4)
5(22.7)

47(17.4)

32(16.4)
20(13.0)
15(17.2)
4(18.2)

61(22.6)

20(10.3)
3(2.0)
1(1.2)

-
1(0.4)

96(49.2)
76(49.4)
38(43.7)
10(45.5)

129(47.8)

22(11.3) 
21(13.6) 
17(19.5) 
3(13.6) 

32(11.9) 

195(100.0) 
154(100.0) 
87(100.0) 
22(100.0) 

270(100.0) 
종교 

  χ2 = 56.168   p = .000  

관리편리

비용절감

성묘편리

형태만족

기타 

22(18.5)
12(66.7)
51(13.1)
28(18.1)
9(25.0)

46(38.7)
2(11.1)

49(12.6)
35(22.6)

2(5.6)

4(3.4)
-

10(2.6)
9(5.8)
1(2.8)

39(32.8)
3(16.7)

234(60.3)
58(37.4)
7(19.4)

8(6.7) 
1(5.6) 

44(11.3) 
25(16.1) 
17(47.2) 

119(100.0) 
18(100.0) 

388(100.0) 
155(100.0) 
36(100.0) 

신청 

이유 

 

  χ2 = 203.712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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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종합 분석할 때 화장에 대한 認識 
및 行態가 크게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식의 개선은 화장률 증가
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화장률의 
증가는 화장 및 화장후 유골처리를 위
한 시설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화장은 주로 사고를 당하거나 젊은 
사람이 絶命을 하는 것과 같은 惡喪인 
경우에 이루어지고 주로 저소득층에서 
이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화장장 이용자 조사결과 여전히 事故死 
등 惡喪인 경우에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기는 하지
만 화장장 이용자 중 65세이상의 고령
자 및 中産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화장하는 이유도 생활형편상 
또는 事故死와 같은 부정적인 이유는 
감소한 반면, 본인의 遺言이나 종교적인 
이유 등 긍정적인 이유에서 화장을 하
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火葬人口의 
특성변화는 곧 화장에 대한 소비자 요
구변화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장묘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임
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형 가족납골묘지의 보급은 
火葬誘導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할 수 있다. 납골묘지의 이용은 화장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고라
도 가족납골묘를 이용하겠다는 신청자
가 많았다는 것은 화장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보여준다. 이는 납골시설의 정비

가 火葬率 提高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특히 이번 가족납골묘지 신청자
의 특성을 보면 고학력자 및 중산층이 
많아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납골시설의 
보급은 화장률이 저조한 중산층의 화장
장려 정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률 증가는 화장시설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함과 동시에 화장후 유골처리를 
위한 시설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화장 및 납골시설을 단순히 양
적으로 증대하는 것만으로는 火葬誘導 
효과가 제한적이다. 우선 화장장 이용자
의 개인적 특성 변화에서 중산층의 화
장장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
족납골묘지 신청자의 대부분이 고학력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시설의 질적 개
선요구가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화장장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소득수
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납골시설의 이용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中産層의 
화장장려를 위해서는 현대적인 납골시
설의 보급이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납골묘를 신청한 이유 중 조
상묘를 한 데 모아 성묘가 편리할 것이
라는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점은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長距離 
交通需要를 유발하는 성묘가 중요한 관
건임을 시사한다. 또한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가족납골묘의 규모나 부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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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高級化, 現代化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는 것은 앞으로의 장묘정책 추진
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납골
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의 제고는 
앞으로 화장유인정책의 하나로 매우 효
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화장장려를 위해서는 
종교계, 특히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장례방법에 종교의 영
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
과이다. 그러나 화장장 이용자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월
등히 높으며, 그 중에서도 불교의 영향
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
으로 불교를 비롯하여 종교계를 통한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IV. 서울시 火葬 奬勵方案 
 

  장의제도는 通過儀禮와 관계된 관습
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埋葬을 억
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장묘정책을 추
진함에 있어서는 규제나 강요보다는 자
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런 점에서 우선 시민들의 장묘의
식 및 행태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
한 장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서울시민의 火葬에 대한 인식 
및 행태변화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장묘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화장 및 납골시설의 양적 확대 

  화장률은 현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화장에 대한 의식 또한 점차적으
로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추세
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화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
로 화장장려 정책을 전개한다면 화장률
은 자연추세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화장률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화장 및 납골시설의 量的 擴
大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화장장 및 납
골당이 각 1개소에 불과하며 그 위치도 
서울시 북서쪽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모
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가 없다. 화
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화장시설에 대한 接近度를 높이는 
것이다. 양질의 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여 
시민들이 화장 또는 납골시설을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결과
적으로 화장의식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
이다. 
  장묘관습을 바꾸는 데는 의식의 변화
에 따른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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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시설의 공급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
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화장장 이용자 중 유골을 납골하는 비
율은 10%이하 였으나, 1995년 현대식 납
골당이 개장한 이후 납골률이 63.5% 증
가하여 양질의 시설공급이 화장 및 납
골수요를 유발했음을 보여준다. 2010년
까지 화장률 및 납골률을 60%까지 달성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가정할 때, 2010
년까지 서울시에는 화장장이 5개소가 
필요하며 납골수요도 매년 3만기 이상
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김경혜 외, 
1997).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接近性을 높이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형 가족납골묘 신
청자 대상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바쁜 도시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는 장
묘행태의 결정에 성묘의 편리함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長距離 交通需要를 유발하
지 않는 접근성 높은 장묘시설의 공급
은 화장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대된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앞으로 他市道에 서울시 장묘시설을 설
치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서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도시계

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묘지와 
납골시설을 동일한 성격의 장묘시설로 
규정하고 市街地내에 설치를 금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死體를 매장하는 
묘지와는 달리 화장한 유골을 보관하는 
납골시설은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일본의 東京道나 스
웨덴의 스톡홀름市에는 시내에 화장장 
및 납골시설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생활
에 전혀 불편이 없으며 오히려 성묘를 
위한 장거리 교통수요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社會的 費用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화 

  호화분묘의 散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장묘관습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지막 禮로서 비용과 관계없이 
최고의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전반적인 소득수준
의 향상으로 장묘시설에 대한 고급화 
요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다. 특히 화장 
및 납골시설의 고급화는 中産層의 화장
률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가족납골묘지 신청자 중에는 비
용이 더 들더라도 납골묘지의 공간을 
넓히고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을 희망하
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
한 납골시설만 보급된다면 이러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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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화장을 하겠다
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화장·납골시설의 양적 증대와 함께 
高級化가 장묘정책의 성패에 중요한 결
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사회 특징 중의 하나로서 소비자
들의 요구가 다양화, 개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장묘법에 의하면 
납골시설은 “納骨堂”의 형태로만 지정
되어 있다. 다행히 서울시는 한국형 가
족납골묘지를 보급하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納骨墓地”를 새로운 납골형태의 
하나로 명문화하였다. 장묘관습은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비록 화장
중심의 장려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묘지와 매장에 대한 선호의식은 일시에 
개선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
적 정서를 고려하면서 화장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납골묘지”의 보급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한국
형 가족납골묘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족납골묘
지의 형태가 전통적인 封墳型 분묘형태
와 유사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신청한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납골시설의 고급화와 함께 소비
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
이 화장 및 납골수요 유발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묘시설 고급화의 일환
으로 장묘시설의 공원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장묘시설은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손들이 先
人을 추억하고 산책과 휴게장소로 이용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
장 및 납골시설을 중심으로 公園을 조
성하고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보완한
다면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묘시설의 공원화는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장묘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선호시설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부산에 위치한 UN
묘지는 납골묘가 아닌 埋葬墓임에도 불
구하고 平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민들의 嫌惡感이 적고, 따라서 지역주민
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역할을 하
고 있는 사례가 있다. 서울시립묘지 중
에서도 망우리 시립묘지는 주거지와 근
접한 입지적 장점과 함께, 이미 산책로, 
약수터,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인근주
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공원화 사업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된다. 
 

3. 이용요금의 현실화 

  현재 시립장묘시설은 주이용자가 저
소득층이며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低
價政策을 펴고 있다. 서울시립 화장장의 
火葬料金은 대인기준 15,000원을 받고 
있으나 1997년부터 화장장려정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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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서울시민과 고양시 및 파주시민
에 한하여 화장요금을 無料化하였다. 시
립납골시설의 이용요금도 1구당 15년을 
단위로 15,00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
다. 그러나 화장수요는 가격변화에 따른 
彈力性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격의 감
소에 따른 화장수요의 증가량은 미미하
고, 반면에 중산층 이상에게는 오히려 
화장에 대한 否定的 認識을 갖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화장요금 무
료화 정책은 화장장려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경혜 외, 
1997).  
  시립납골시설의 이용요금은 제1납골
당인 봉안당의 建設原價가 1구당 약 28
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5.5% 수준에 
불과하다. 시립묘지의 이용료도 1993년 
대폭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原價
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1994
년도 서울시 장묘사업소 운영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성묘지의 요금은 原價
의 74.9%, 비조성묘지는 52.5%에 불과
하며 이는 사설묘지시설의 약 ⅓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원식, 1995, 재인용). 
비록 시립장묘시설은 공공시설이며 화
장장려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건설 및 유지비에 
못 미치는 지나치게 낮은 요금체계는 
장묘사업소의 赤字運營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부
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서

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原價分析을 실시하여 이용요금
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4. 의식개선사업의 전개 

  서울시의 현실적인 여건상 매장을 억
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장묘정책의 추
진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매장중심의 장
묘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생
활관습이기 때문에 規制를 통해 강제적
으로 개선할 수는 없으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反感을 유발할 수 있다. 보다 근
본적인 해결방안은 시민들의 의식개선
을 통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장묘문화
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전통적
인 관습에 따르기 때문에' 등을 들고 있
어 아직도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임종권 외, 
1994).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매
장중심의 장묘관습이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계몽하는 것
이다. 현재의 장묘행태는 조선조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관습에 불과하며 화장을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固有傳統을 무
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개선이
다. 또한 조상숭배사상도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효사상의 보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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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진정한 효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정
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홍보 
및 사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장묘시설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
는 등 외부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장묘관습의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
제조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화장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葬墓文化” 또
는 “葬墓慣習”은 한 사회의 가치체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묘문화
를 개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치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
회적 가치는 각 시대마다 변화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장묘문화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묘지구입에 많은 어려움
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완
만하게나마 화장률의 증가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인구
의 ¼이 살고 있는 대도시이며, 현재의 
법·제도적 여건 하에서는 묘지시설의 
추가적 공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
다 적극적으로 시민의식 개선사업을 전
개할 필요가 있다. 
 

V. 結 論 
 

  生者를 위한 공간인 주택문제와 마찬

가지로 死者를 위한 공간인 묘지문제 
또한 주요한 사회문제이다. 매장중심의 
장묘관습으로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장묘관습의 
개선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는 대도시라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묘
지공급의 한계가 더욱 심각하여 더 이
상 매장중심의 장묘행태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화장은 두 번 죽는 것같다는 심리적
인 이유와 그 동안 주로 영세민이나 惡
喪인 경우에만 화장을 해온 사회적 관
행 때문에 일반인들의 거부감이 큰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묘지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한계를 넘고 
있다는 현실인식과 함께, 보다 긍정적으
로는 화장은 死體를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葬法이라는 측면에서도 
화장장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뿐만 아
니라 일련의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점
차 상당수의 국민이 묘지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 비록 본인의 화장의사에 
대하여는 아직 소극적이지만 사회적으
로  화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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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화장장려에 
대한 국민적 共感帶는 어느 정도 형성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는 아직까지 “規範的”수준에 머물러있
는 화장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어떻게 “實踐”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이
다.   

 

  시민들의 장묘의식 및 행태변화를 반
영한 장묘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화장에 대한 시
민의식 자체를 개선하도록 여건을 조성
하는 것 또한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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